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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
(온라인) 2025. 7. 10.(목) 12:00

(지  면) 2025. 7. 11.(금) 조간

이북5도위원회,
‘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’ 기념식 개최
 - 7월 10일(목) ‘함께 열어가는 통일시대’ 주제로 이북5도청사에서 개최

□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7월 10일(목) 서울특별시 이북5도청사에서 

제2회 ‘북한이탈주민의 날’ 기념식을 개최했다.

 ○ 매년 7월 14일인 ‘북한이탈주민의 날’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

보호하고 포용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

관한 법률」의 시행일을 기념해 202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제정했다.

□ 이날 기념식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청 입주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

참석한 가운데 ‘함께 열어가는 통일시대’라는 주제로 ▲기념사, ▲북한이탈주민 

유공자 표창* ▲남한사회 정착 사례 발표, ▲북한이탈주민 합창단 공연, 

▲통일 염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.

    * 이북5도지사 표창 16점(황해 3, 평남 4, 평북 3, 함남 3, 함북 3),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표창 4점

 ○ ‘북한이탈주민 유공자 표창’은 이북도민사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했거나, 

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공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전국 16개 

이북5도 시·도사무소에서 추천받아 선정했다. 표창장은 이북5도의 

각 도지사가 수여했다.

 ○ ‘남한사회 정착 사례 발표’ 시간에는 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

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꿈을 이루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

담담하고 진솔하게 들려줬다.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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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이어서, 40여 명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‘물망초 합창단’이 

무대에 올라 ‘비목’ 등 3곡을 불렀다.

 ○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가 참여해 통일 염원 문구가 담긴 종이비행기를 

함께 날리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.

□ 한편, ‘북한이탈주민의 날’ 기념식을 비롯해, 이북5도위원회는 2004년부터 

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

추진하고 있다.

 ○ 북한이탈주민-이북도민 간 가족결연, 기업체 연수, 남북이음교육 등을 

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을 유대감 형성하고, 경제적 자립을 유도해 

안정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.

□ 정경조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“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

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희망을 일구고,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

진정한 통일의 초석”이라며, “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곧 우리 

모두의 성공이며, 더 나아가 통일된 미래를 향한 밝은 등대가 될 것이다”

라고 전했다.

담당 부서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팀  장 권영철 (02-2287-2511)

총무과 담당자 주무관 김수진 (02-2287-26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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